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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(5일) 계룡산 벚꽃 군락단지 개화 

 - 작년(4월 2일)보다 3일 늦음

□ 대전지방기상청(청장 손승희)은 대전·세종·충남지역의 대표 벚꽃 

군락단지로 지정된 계룡산 벚꽃이 오늘(5일) 개화했다고 발표했다.
이는 작년(4월 2일)보다 3일 늦은 것이다.

○ 계룡산 벚꽃 군락단지의 ‘개화 관측’은 계룡산 국립공원 치안센터 맞은편

벚나무 3그루를 기준으로 하며,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

활짝 피었을 때를 말한다.

< 계룡산 벚꽃 개화 관측 현황 >

구 분 2019년(올해) 2018년(작년) 2017년
개화 4월 5일 4월 2일 4월 7일
만발 - 4월 4일 4월 10일

※ 대전․세종․충남지역의 대표 벚꽃 군락단지 관측은 2015년 신탄진에서 시작하였고,
지역 대표축제와 연계하여 2017년부터 계룡산으로 변경되었다.

□ 벚꽃의 개화는 기온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, 같은 지역이라도   

벚나무의 품종, 수령, 성장상태 등에 따라 개화 시기가 다를 수 있다.

○ 대전지역의 올해 2월 평균기온은 2.0℃로 평년(1981~2010년)보다 0.5℃,
작년보다 2.4℃높았다. 3월 평균기온은 7.7℃로 평년(1981~2010년)보다  

1.2℃ 높았으나, 작년보다는 1.0℃ 낮았다.

□ 기상청은 전국의 주요 봄꽃(벚꽃, 철쭉) 군락단지의 개화 현황을   

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.

※ 개화 현황 확인: 기상청 날씨누리 >관측자료 >계절관측자료 >봄꽃 개화현황

□ 붙임  계룡산 벚꽃 군락단지 개화 사진

  2019. 4. 5.(금) 15:00 (총 2매)  즉시

   대전지방기상청
   관측과

 과  장   박 관 휴
 담  당   임 영 묵

 042-363-3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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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계룡산 벚꽃 군락단지 개화 사진

< 근접 사진>

< 전경 사진>


